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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Ÿ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Ÿ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1.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2.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

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

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3.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

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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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

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4.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며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론조사

로 확인된 비례성 확대를 향한 국민 목소리와 선거제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기에, 국민의힘은 당장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해야 한다. 

5.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흐름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위

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됐던 의제인 ‘비례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